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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by World Economic Forum,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of gender gap and analyzed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with 145 countries. Consequently, sex rati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NI growth rate and ICT development index. Female illiterac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nly GNI growth rate, and female seat of parlia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ly with only GNI growth rat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ly ICT development index. Thes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future female labor force. With these results, many countries will need

to reconsi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stablish strategy based on an institution

and a policy to prepa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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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

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

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

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

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

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국가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하며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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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기기관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는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이 대중화된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컴퓨터 자동화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현 시점은 생명공학, 로봇기술, 인공지능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현상이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명칭을 붙인 것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히 구현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일어날 현상에 대해 미리 명칭을 붙인 것에서 그 특이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각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연구 및 지출을 하는 등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많은 일자리를 주도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때문에 향후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 역시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 혹은 저숙련 업종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으로 수많은 사람들

이 직업을 잃을 것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노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여성 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2015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조사 기관들은 국가별로 여성의 지위, 차별 정도 등을 나타내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140여개 국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참여기회, 학업 성취도, 건강·보건, 정치적 

권한 등의 하위지수를 설정한 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젠더 갭 지수1)를 발표한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는 145개 국가를 대륙별, 소득별로 그룹을 다시 나누어 순위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젠더 갭 지수 상위 20개 

국가 중 15개 국가2)가 소득집단으로 보면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젠더 갭 요소들이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젠더 갭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뒤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Knoema를 통해 145개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 Human Development report, World Bank,

WHO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45개 국가이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인 2010년과 비교년도

인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성(性)이나 섹스(sex)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신체적이며 유전학적인 용어이다. 이에 비해 젠더(gender)란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 여성학 용어이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속성 이외에 사회적 속성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박혜진, 2012). 세계보건기구(WHO)는 

젠더란 규범, 역할, 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성과 남성 사이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Merriam-Webster 사전에 

의하면 젠더는 어느 한 성(性)과 관련된 전형적인 행동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그의 저서 『제2의 성(1949)』에서 “한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여권(女權)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생물학적 속성보다는 남성 

중심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성 정체성이 길들여지고 차별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동안의 페미니즘 운동과 기타 노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젠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 젠더학이라는 학문 분야까지 생겨 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젠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성별 격차 또는 차이 등으로 불리는 젠더 갭(Gender Gap)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Wikigender는 젠더 갭을 

성별간의 불균형한 차이(disproportionate difference) 혹은 불일치(disparity)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에서의 남녀 

학생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의 결과라는 것이다. Macmillan 사전에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남성과 

1)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일수록 남녀 간의 차이(gap)가 적다는 뜻이고 상위랭킹에 해당된다.

2)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스위스,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벨기

에,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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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이의 차이로 정의하고, Collins 사전에서는 젠더 갭을 가치, 행동, 투표 패턴 등에서 남녀 간의 명백한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차별의 의미보다는 단순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Oxford 사전에서는 남녀 사이의 젠더 갭이 기회, 지위, 행동 등의 불일치

라고 정의하고 있어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정의를 가지는 젠더 갭은 현실적으로 정치참여, 노동시장 등 여러 사회 분야에서 존재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물론 

능력 차이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김영미(2011)는 여성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낸 것은 생활세계와 밀접한 의제와 함께,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형식적 젠더평등’과 

‘실질적 젠더불평등’간의 괴리였다고 말한다. 또한,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교육을 받고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설지 모름에

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에서는 채용, 승진, 임금 상의 차별을 받고 있고, 가정 내에서는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한다.

이렇듯 남녀 간의 부당한 차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의 사회 관념으로 인해 형성되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의 관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이를 개선하는 데에 결코 단시간에 가능하지 않으며, 수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부당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 분야에서 젠더 갭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우(1956)가 제시한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서는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을 많이 축적한 국가가 

높은 생활수준을 누린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다. 로머(1986)와 루카스(1988)가 제시한 내생적성장 모형

(Endogenous Growth Model)은 지식과 인적자본을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지식과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가 높은 

생활수준과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을 제시한 로머는 그의 연구(1992, 1993)에서 아이디어와 

연구를 중시한다. 즉, 연구부문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높은 생활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의 차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면 Hamid Yeganeh·Diane May(2011)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젠더 갭 지수와 Schwartz(1992, 1994, 2006)가 규명한 문화 가치를 결합시켜 분석하여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자율성

(autonomy) 문화가 젠더 갭의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소임을 밝혔다. Collins·Tisdell(2002)은 교통문화에 주목하여, 교통수요에서 성별

이 주요한 영향요소임을 주장했다. 분석 결과 연령별로 여성과 남성의 통행패턴은 통행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문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진행되었다. 소비문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d’Astous, 1990; d’Astous et al. 1990; Scherhoorn et al., 1990)의 결과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구매중독성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희원(2007)은 지구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주장한다. 지구화는 여성들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부장적 권력에 주도되기 때문에 성별 불평등을 증폭시킨다고 하였다.

Ronald Inglehart·Pippa Norris(2000)는 사회 구조적 변수(종교, 나이, 교육 수준), 행동(탈물질주의, 여성운동지원, 낙태지원, 좌-우 

정치 범위) 등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 패턴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Aierie Lee(2008)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전통-현대 

가치(복종, 자율, 교육, 존중), 심리적 요인(정치에 대한 관심, 토론)남녀 간의 정치적 차이를 연구하였다. 한편, 최유(2011)는 여성의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여성대표할당제에 대해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해 제도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설명한 

뒤, 헌법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이는 여성의 국회의원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연구 중에서 Mammen·Paxson(2000)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1인당 소득 사이에 U자형의 관계

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여성의 노동참여가 처음엔 감소하다가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Joshua·Assem(2013)는 경제발전

이 진행됨에 따라 젠더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U자 형태라기보다는 경제발전의 젠더 평등에 대한 

영향은 S자 형태와 닮았다고 제시했다. 즉, 경제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 단계는 젠더 평등이 증가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젠더 평등이 감소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젠더 평등이 다시 증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밝힌 장형수·김태완(2007)의 연구와도 비슷하다. 임응순·황진영(2013)은 사회경제적 요인(이혼율, 정보통신 발전지수 

등)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밖에도 김태홍(2013)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 결과 남성과 여성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중에서 차별로 인한 부분이 각각 13.4%, 30.4%로 나타나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먼저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다음이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Stephanie Seguino(2000)는 여러 국가들의 데이

터를 바탕으로 여성임금불평등이 수출과 투자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여성임금불평

등이 투자를 유도할뿐더러 투자의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3, No.4, pp.499 - 510

- 502 -

경제발전이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의 경제구조도 변하게 되는데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산업분

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의 숙련이 노동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이 주로 경공업과 같은 부문에 고용된다든지 남성보다 저급의 

기술교육을 받는 등의 현상에서 기인한다(김병우, 2008). 이처럼 우리나라에 고숙련을 요하는 직종 중 여성이 많지 않다는 것은 여성

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지만 여성친화적이면서 고숙련 직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한국노

동연구원, 2003). 경제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산업분야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정보화와 경제구조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은 ICT 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의 원동

력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 내 ICT 활용 증대를 통해 각 산업의 ICT 자본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꾸준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완근·백웅기(2005)는 한국경제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IT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과 장비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3. 실증분석 

3.1 분석변수 및 자료

본 연구는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 젠더 갭 관련 요소에 중점을 두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

는 데에 목적을 갖는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핵심 가설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2010년 이후 5년간 다양한 성장요인들

과 더불어 젠더 갭 요소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The Global Gender Gap Report』보고서에서 사용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젠더 갭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서 젠더 갭 지수를 선정하기 위해 분야를 4개로 설정을 한 뒤, 각 분야 별 하위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참여기회 분야에는 여성노동참여율, 남녀임금평등성, (남성대비)여성기대소득, 여성 기업 고위직·관

리인비율, 전문·기술직비율 등 5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교육성취도는 여성문맹률, 여성 초등학생 등록률, 여성 중학생 등록률, 여성 

고등학생 등록률 등 4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건강·보건은 출생시 성비, 여성기대수명 등 2개의 하위변수를 갖고, 정치적 권한은 

여성국회의원 비율, 여성장관 이상급 비율, 여성주지사 이상급 비율 등 3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 갭 

요인으로 각 분야별로 변수를 하나씩 선정하였다. 성비3), 여성의 노동참여율(%), 여성들의 문맹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각각 

여성의 인구, 경제, 교육, 정치 분야를 대표하기 때문에 젠더 갭 요인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의 독립변수로는 국가의 기본 특성을 나타내는 총인구, 1인당 GDP, 도시화율, 실업률을 선정하였고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자본투자, 가계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과 더불어 솔로우 모형의 물리적 인프라, 내생적 성장모형의 지식과 인적자본, 신성장이론

의 연구분야 투자를 설정하였다. 또한 145개 국가를 지역별로 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역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지역더미변수에서 

참조기준은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소득성장을 대표하는 지표인 GNI(국민소득) 성장률로 설정하였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서 국가를 소득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기준이 1인당 GNI였기 때문에 GNI를 소득성장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구조 고도화

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ICT 개발지수를 설정하였다.

3) 값이 100보다 크면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적으면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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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독립변수

국가기본특성

인구 2010년 총인구

소득 2010년 1인당 GDP(USD)

사회 2010년 도시화율(%)

경제 2010년 실업률(%)

경제성장요인

로그1인당민간투자 log(2010년 자본투자(USD)/2010년 총인구)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log(2010년 가계소비지출(USD)/2010년 총인구)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log(2010년 정부최종소비지출(USD)/2010년 총인구)

인프라 2010년 인프라 점수(1-7)

지식 2010년 지식경제지수(0-12)

인적자본 2010년 인재개발지수(0-1)

연구투자 2010년 GDP 대비 R&D 지출(%)

젠더 갭 요인

인구 2010년 성비

경제 2010년 여성노동참여율(%)

교육 2010년 여성문맹률(%)

정치 2010년 여성국회의원비율(%)

지역더미변수

아시아-태평양 한국, 호주 등 24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 브라질, 쿠바 등 26개국

중동-북아프리카 카타르, 이집트 등 16개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공, 가나 등 31개국

유럽-중앙아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등 46개국

종속변수

소득성장 2010년 대비 2015년 GNI 성장률(%)

경제구조 고도화 2010년 ICT 개발 지수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

수집된 145개 국가를 지역으로 분류해보면 아시아-태평양 24개국(16.6%),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6개국(17.9%), 중동-북아프리카 16개

국(11.0%),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31개국(21.4%), 유럽-중앙아시아 46개국(31.7%), 북아메리카 2개국(1.4%)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하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1,045 이하) 18개국(12.4%), 중하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1,046∼4,125) 36개국(24.8%), 중상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4,126∼12,735) 39개국(26.9%), 상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12,736

이상) 52개국(35.9%)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2은 분석에 이용된 자료들의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3, No.4, pp.499 - 510

- 504 -

변 수 N 평균값 표준편차

국가기본특
성

인구 145 44,924,413 154,464,243

소득 145 14,347 19,175

도시화율 145 58.793% 22.554%

실업률 145 8.912% 5.044%

경제성장요
인

로그1인당민간투자 145 4.34 1.814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145 8.28 1.252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145 6.95 1.558

인프라 145 3.531 1.041

지식경제 145 5.152 2.495

인적자본 145 .716 .149

연구투자비율 145 1.243% 1.065%

젠더갭 요인

성비 145 102.091 25.671

여성노동참여율 145 51.328% 14.167%

여성문맹률 145 59.864% 11.314%

여성국회의원비율 145 19.132% 11.134%

지역더미변
수

아시아-태평양 24 .168 .375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6 .182 .387

중동-북아프리카 16 .112 .3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1 .217 .414

유럽-중앙아시아 46 .322 .469

GNI 성장률 145 3.501% 5.218%

ICT 개발지수 145 4.961 2.196

Table 2. Statistics for Variable

3.2 분석 결과

아래 Table 3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소득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총인구, 도시화율, 실업률, 인프

라, 지식경제, 인적자본, 성비, 여성노동참여율, 지역변수로는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유럽-중앙아시아로 나타났다. 경제

구조 고도화의 상관관계는 1인당 GDP, 도시화율, 자본투자, 가계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인프라, 지식경제, 인적자본, 연구투자,

지역변수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로 나타났다.

소득성장과의 관계는 많은 인구, 낮은 실업률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율이 부(-)의 관계인 것은 도시의 성장이 침체

를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 요인 중 인프라, 지식경제, 인적자본은 소득성장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성장동력으로서 위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젠더 갭 

요소 중에서 성비와 여성노동참여율은 소득성장과 정(+)의 관계를 보였는데 전체인구에서 남성이 많을수록, 여성노동참여가 많을수

록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는 높은 1인당 GDP, 도시화율이 정(+)의 관계를 보여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의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경제성장 요인 중 자본투자, 가계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인프라, 지식경

제, 인적자본, 연구투자가 모두 정(+)의 관계를 보였다. 젠더 갭 요소 중에서 경제구조 고도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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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소득성장 경제구조 고도화

총인구 .173** -.068

1인당 GDP -.060 .751***

도시화율 -.303*** .767***

실업률 -.262*** -.036

자본투자 .077 .183**

가계소비지출 .005 .216***

정부최종소비지출 -.020 .273***

인프라 -.328*** .918***

지식경제 -.413*** .958***

인적자본 -.330*** .948***

연구투자비율 -.116 .684***

성비 .148* .093

여성노동참여율 .179** -.025

여성문맹률 -.100 -.022

여성국회의원비율 .009 .154

아시아-태평양 .288*** -.048

라틴아메리카-카리브 .168** -.074

중동-북아프리카 -.026 .03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90 -.621***

유럽-중앙아시아 -.431*** .628***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아래 Table 4는 소득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모형 추정결과이다.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국가기본특성, 경제성장요인,

젠더 갭 변수가 포함되어 소득성장의 변량을 74.0% 설명하고 있고, 모형 2는 지역더미변수들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이 74.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모든 변수를 입력한 

후 제거 기준에 따라 차례로 제거하는 후진선택방법(Backward)으로 구성한 모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기본특성 중 기준년도의 총인구만이 소득성장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많은 인구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여, 소득성장에 있어 많은 인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성장요인 중에서

는 자본투자와 정부최종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본투자와 소득성장에는 정(+)의 관계를 보여 자본투자가 

많아질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소득성장과 부(-)의 관계를 보여 정부최종소비지출이 

적을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경제성장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변수

들이 지표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젠더 갭 요소 중에서 성비, 여성문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중에서 성비와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의 경우 부(-)의 관계를 보였다. 성비가 높을수록 즉, 여성보

다 남성의 숫자가 많을수록 소득성장이 높아졌는데 주로 남성의 소득이 여성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문맹률은 낮을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성장에서 여성의 높은 정치참여와 교육수준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형 2에서 지역별 성장격차를 규명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북아메리카에 비해 큰 소득의 성장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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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상수 - -.005 - -.115 - 4.049

인구 .384 2.321** .366 1.931* .517 4.918***

1인당 GDP -.212 -.802 -.243 -.849

도시화율 -.018 -.120 .007 .039

실업률 -.026 -.165 -.020 -.109

로그1인당자본투자 .593 2.356** .581 1.900* .655 3.744***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199 .891 .271 1.031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1.089 -2.247** -.995 -1.821* -.955 -5.231***

인프라 -.157 -.352 -.160 -.305

지식경제 -.222 -.469 -.316 -.561

인적자본 .418 .935 .369 .758

연구투자비율 .178 .799 .137 .544

성비 .347 2.309** .363 1.645 .242 2.180**

여성노동참여율 .165 1.125 .163 1.014

여성문맹률 -.409 -2.852*** -.450 -2.651** -.431 -4.038**

여성국회의원비율 .299 2.182** .377 1.9852* .241 2.060***

아시아-태평양 .019 .104*

라틴아메리카-카리브 -.140 -.608

중동-북아프리카 -.055 -.24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1 -.437

유럽-중앙아시아 .054 .271

  .740 .746 .680

수정된   .563 .505 .619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Table 4. Estimation of model: Income Growth

아래 Table 5은 두 번째 종속변수인 경제구조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모형 추정결과이다.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국가기본특성, 경제성장요인, 젠더 갭 변수가 포함되어 경제구조 고도화의 변량을 91.5% 설명하고 있고, 모형 2는 지역더미변수들이 

추가되면서 경제구조 고도화의 변량을 소폭 상승된 93.1%만큼 설명하여 설명력이 매우 높다. 모형 3은 모든 변수를 입력한 후 제거 

기준에 따라 차례로 제거하는 후진선택방법(Backward)으로 구성한 모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기본특성 중 기준년도의 총인구, 1인당 GDP가 경제구조 고도화에 부(-)의 관계를 보였다. 경제성장요인 

중에서는 자본투자와 인프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두 변수 모두 소득성장에 정(+)의 관계를 보여 자본투자, 인프라가 

많아질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경제성장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역시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젠더 갭 요소 중에서 성비, 여성노동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두 변수 모두 

정(+)의 관계를 보였다. 성비가 높을수록 경제구조의 고도화 수준이 높아졌는데 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노동참여율 역시 높을수록 경제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경제구조 고도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성장격차를 규명한 결과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북아메리카에 비해 큰 경제구조 고도화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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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상수 - -2.863 - -3.011 - -4.660

인구 -.147 -1.554 -.159 -1.602 -.156 -2.532**

1인당 GDP -.260 -1.712 -.307 -2.053* -.289 -2.445**

도시화율 .042 .498 .080 .924

실업률 .096 1.064 .078 .817

로그1인당자본투자 -.297 -2.059* -.236 -1.478 .443 3.340***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059 -.462 .019 .138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512 1.842* .587 2.061*

인프라 .792 3.086*** .771 2.817** .620 4.864***

지식경제 -.077 -.283 -.268 -.912

인적자본 .245 .956 .205 .808

연구투자비율 -.096 -.753 -.120 -.914

성비 .120 1.397 .195 1.697 .191 2.915***

여성노동참여율 .253 3.012*** .227 2.714** .177 2.844***

여성문맹률 .073 .883 -.003 -.029

여성국회의원비율 -.110 -1.403 .008 .081

아시아-태평양 -.092 -.966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36 -1.960*

중동-북아프리카 -.165 -1.39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2 -1.387

유럽-중앙아시아 .198 1.858* .278 4.128***

  .915 .931 .903

수정된   .856 .865 .880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Table 5. Estimation of model: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4.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젠더 갭 요소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들 

중 성비는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문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여성노동참

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갭의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비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문화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017년 4월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아시아 

지역에서 극심한 성비불균형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유교문화와 남아선호사상, 출산 전 성별검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분석에 성비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노동참여율이 소득성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제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의 노동참여를 더욱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의 노동참여가 27%에 불과

한 인도의 상황에서 많은 연구기관들은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노동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여성의 노동참여는 경제구조 구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석결과는 장형수·김태완(2007)의 

연구에서 여성노동참여가 불평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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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맹률 역시 소득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수준과 경제성장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이 있다는 주장과 상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경제구조 고도화와는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차별 해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구조 고도

화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여성국회의원비율이 현실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국회의원들이 주로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과 활동분야가 경제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분석 결과는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우선, 여성노동참여율,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뒤, 이에 대한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5년, 1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 수립은 필수적인데, 전체적인 여성노동참여율 제고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여성노동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숙련 노동 분야에 속해 있는 많은 여성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계 대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는 여성교육과도 연관이 있는데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해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넓어져 경제성장과 선순환 관계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wage gap) 역시 여성노동참여율 제고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같은 조건의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 격차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시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많이 진행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임금 격차를 줄여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물론 

능력,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가 아닌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가 해당대상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이유에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서 우리나라는 145개 국가 중에서 젠더 갭 순위가 115위를 기록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

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 보건 분야는 준수했지만 경제활동 참여와 정치적 권한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치적 권한 부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의 비중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유엔 권고수준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의 대표성확대가 제한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여성할당제라는 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여성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성할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발전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이룩하여 현재 IT 강국이라는 명예

를 갖을지라도 앞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 제고 없이 4차 산업혁명 산업분야는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 역시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착안하여 젠더 갭(성별 격차) 요소에 주목하

여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인 젠더 갭의 요소로 성비, 여성노동참여율, 여성문

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 등 4개로 설정하였고, 국가기본특성, 기타경제성장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소득성장을 

나타내는 2010년 대비 2015년의 GNI 성장률, 경제구조 고도화를 나타내는 ICT 개발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성비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 모두에 유의미하였고 여성문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젠더 갭이 큰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불필요한 차이 혹은 차별을 타파하고 여성의 노동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국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 다르지만 현재는 젠더 갭 해소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측해보면 적어도 50년 이상 진행될 

것인데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 갭과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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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우,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국가의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문화, 사람들의 인식 측면은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유교 문화권에서 남아선호사상,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경시되어 왔던 문화, 반대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비교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계사회 등 각 국이 처한 문화적 특수성을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좀 더 높은 설명력을 위해 변수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향후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가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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